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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하고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라는 것은 자기 몸 관리 하듯이 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은 추운 것 

금방 느끼고 더운 것 금방 느끼고 조석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감각은 자기의 감각으로 해야 합니

다. 학자한테 배운다고 해도 자기감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서운함을 타니까 남

들도 서운함을 타겠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섭섭함을 타면 남도 섭섭함을 타겠구나 하고 이런 것을 빨리 깨닫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50개국 나라를 끌고 나갔습니다. 기도했더니 그렇게 가르쳐주셨습니다. 나는 70일

씩 굶어가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한 번에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배운 것을 하나 가르쳐주겠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살줄을 모릅니다. 육적으로만 육신의 세

계로만 자꾸 흐릅니다. 정신의 세계가 영입니다. 그런데 영이라고 하면 생소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사

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줄을 모릅니다. 육신은 살아보면 나이가 한 60살쯤 먹으면 너무 짧다는 것을 압니다. 

하루 놀아보고 온 사람은 너무 짧다고 압니다. 그렇듯 살아보면 60살쯤 되면 벌써 정리를 합니다. 준비를 해

야 됩니다. 그것을 다 압니다. 나는 한 70살 넘으면 준비할거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늦는다고 했습니다. 지

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으로 3년 살아봐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2천년 이상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져있으면 잘 모릅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가서 조금 놀다보면 벌써 갈 시간이라고 호각을 불지 않습니까?  모두 돌아갈 시간이라고. 

그와 같이 똑같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본 사람은 알지만 ‘인생은 이틀이 아니라 하루다. 누구든지 하루 같은 

인생살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영을 위해서 살줄을 모릅니다. 육신에서는 너무 짧다는 것

입니다. 영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 영계에 가보면 확실합니다. 영계에서 보면 실제 사람을 만난 것 같고 육계

로 나오면 전부 그림자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가 보니까 잘 모릅니

다. 그러나 나는 (영계와 육계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남의 일 하루도 안 해주고 그 세계만 한 것이 벌

써 50년이 되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잘 가르쳐주라고 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육적으

로 비율이 넘어갑니다. 

광주 사람들은 한번 밀어붙이면 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지역이니까 캠퍼스를 자꾸 기르십시오. 

목회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맡아도 제일 처음에는 체질이 잘 안 맞는 것입니다. 산을 타 보십시오. 제일 처음

에는 얼마나 오금이 아픕니까? 축구하면 앉아도 당겨져서 아픕니다. 아파서 못 앉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노련하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제일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해버릇하면 나중에는 안 하면 못 견딥니다. 목회도 그렇

게 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전체를 살피는 것이니까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자기 소질대로 자

꾸 해야 합니다. 그래야 느는 것입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해서 확 뒤집어 놓으면 그냥 깨끗해 집니다. 바람 

가지고 마음대로 하시니까요. 우리가 그전에 말레이시아에서  갔던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최고로 더러웠

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고 관광지, 최고 깨끗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원래 교회가 2개 밖에 

없었는데 내가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10개가 되었습니다. 

요즘 전도대회해서 전도들 많이 되고 있습니까? 큰 교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금년도 10명씩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천명이 됩니다.  


